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

2. 조치일 : 2023. 11. 1.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채권양도 사실 통지업무 관리강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제2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모든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종료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총 상환의무액 및 채권 매입기관 등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3.13.~2022.7.27. 기간 중 2,335건(233억 1백만원)의

채권을 A社 등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인 명의로 채권양도 사실을 대리

하여 통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596건, 52억19백만원), 통지기한을 경과

하여 통지(1,739건, 180억82백만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채권양도 사실 통지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거나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 활동 기록관리 및 점검 강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임직원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추심회사가 채권을 양수받거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 결정 등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않아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이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추심하는 경우 채권관리시스템에 추심활동이 기록되지 않거나

통화내용 녹취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채권추심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추심활동 기록 내실화를 위하여 추심활동 기록에 대한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수시 점검 등 제반 추심활동에 대한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